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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1.(일) 낮12시 배포 2026. 10. 8.(목) 14:30

온라인 위조상품 유통, 민·관이 함께 집중 차단한다!
 - 인공지능을 활용한 위조상품 신속 탐지, 상표권자 감정 거쳐 판매 차단 -

- 블프 등 해외직구 성수기, 휴일·야간 포함해 연말까지 상시 정보 수집 -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10. 12.(월)부터 연말까지 소비자의 건강·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차단하기 위해 상표권자·온라인 장터와 함께 

민·관 합동 온라인 정보 수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위조상품이 명품 등 고가 제품에서 화장품·건강기능식품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한 제품으로 확산되고 있다. 해외직구 증가와 맞물려 위조상품의 

국내 유입도 늘어날 우려가 있어 보다 신속한 탐지와 차단이 필요한 상황

이다.

  지식재산처는 먼저 10월 12일부터 30일까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

아동용품, 세정용품 35개 상표를 대상으로 열린 장터, 누리 소통망 등 

15개 온라인 장터에서 유통되는 위조상품을 집중 정보 수집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위조상품 의심 판매게시물을 찾아내고, 필요한 경우 

제품을 직접 구매해 상표권자가 정·가품을 감정한 뒤 위조상품으로 확인되면 

판매를 차단한다. 인공지능 탐지와 상표권자의 전문성을 결합해 위조상품을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가려낸다는 계획이다.

  이어 11월부터 연말까지는 블랙프라이데이·박싱데이 등 해외직구 성수기에 

맞춰 상시 정보 수집 체계를 가동한다. 연말 해외직구 수요가 집중되는 의류·

패션잡화·신발 등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정보 수집과 함께 한국지식재산

보호원의 재택정보수집단(85명) 및 전문인력을 투입하고, 대형 할인행사 

기간에는 휴일·야간에도 집중 정보 수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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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발된 위조상품 정보는 관세청,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상표권자와 공유하여 통관 단계에서 국내 유입을 막고, 위조상품 판매 

누리집의 접속 차단까지 연계할 계획이다.

  지식재산처 박진환 지식재산분쟁대응국장은 “위조상품 제작·유통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만큼 정부와 민간의 탐지·감정·차단 역량을 긴밀히 연계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위조상품을 신속

하게 찾아내고 차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붙임: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관련 참고자료

담당 부서
지식재산분쟁대응국

지식재산분쟁대응협력총괄과

책임자 과  장 정경훈 (042-481-7044)

담당자
서기관 문은정 (042-481-5033)

주무관 황창희 (042-481-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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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관련 참고자료

□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개요 및 실적

 ㅇ (개요) 국내 온라인플랫폼에서 유통되거나 해외직구 플랫폼을 통해 
국내로 유입·유통되고 있는 위조상품을 모니터링하여 판매 차단 실시

재택모니터링 o 취업취약계층(경력단절 여성·장애인)을 재택모니터링단으로 채용하여 
위조상품 모니터링 (‘26년 85명 채용)

전문인력 모니터링 o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소속 전문인력을 통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AI 모니터링 o AI 위조상품 모니터링 시스템 보유 전문업체를 통한 위조상품 모니터링

 ㅇ (실적) 국내 온라인 위조상품 모니터링 실적
(단위 : 건)

구 분 ’22 ’23 ’24 ’25 ’26. 1월~8월

모니터링 건수 206,173 238,021 272,948 307,718 161,656

□ 민·관 협력 건강·안전 품목 모니터링 계획 (’26.10.12.~10.30.)

 ㅇ (브랜드) 35개 브랜드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유아·아동용품, 세정용품 브랜드)

 ㅇ (참여 플랫폼社) 15개 주요 플랫폼社 (오픈마켓, SNS, 해외직구 플랫폼 등)

 ㅇ (기간/수행업체) 10.12.(월) ~ 10.30.(금) / AI 모니터링 수행업체

 ㅇ (방식) ① 상표권자·온라인플랫폼 참여 → ② AI 모니터링을 통한 위조상품 
판매게시물 탐지 →  ③ 필요시 위조상품 의심 물품 실물 구매 및 상표권자 
감정 → ④ 위조상품 여부 판단 및 판매 차단 

□ 민·관 협력 해외직구 모니터링 계획 (’26.11월~12월)

 ㅇ (품목) 블랙프라이데이 등 연말에 대량 판매되는 의류·패션잡화 품목 등
    * 국내·외 상표권자와 협의하여 모니터링 대상 브랜드 선정 
 ㅇ (기간) ’26.11월~12월, 주간 및 휴일·야간 실시

 ㅇ (방식) AI 모니터링, 한국지식재산보호원재택모니터링 및 전문인력 모니터링 병행


